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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봉사를 하기 전에 이런저런 걱정이 많았는데 생각보다 아이들도 잘 따라줘서 프로그램 진

행이 수월했다. 5일이라는 시간이 너무나 짧게 느껴질 정도로 정이 많이 들어서 헤어짐이 

정말 아쉬웠다. 센터 친구들에게서 행복한 기운, 밝고 긍정적인 기운을 듬뿍 받아가는 것 같

아 좋았고 아이들에게도 잊지 않을 추억이 되었으면 좋겠다. 하지만 봉사를 하며 센터의 행

정, 지원적인 부분이나 숙소 등 불편한 점이 다수 있었는데 다음 이화봉사단 때는 피드백을 

반영하여 개선했으면 좋겠다.

최*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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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길지 않은 시간 동안이었음에도 아이들과 정이 많이 들었고, 속상한 일들도 있었지만 봉사

를 함께한 친구들과 센터 내 아이들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이번 방학에 대평지역아동센터의 

멘토로 참여하길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

임*영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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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처음에는 낯도 많이 가리고 어수선하였던 아이들과 5일정도의 시간동안 여러 프로그램들

을 진행하면서 서로 많은 것을 얻어갈 수 있었던 시간들이었다. 캠프를 준비하기 약 한달 

정도 전부터 팀원들끼리 만나서 회의도하고 서로 맞춰가면서 하나하나 준비하고 만들어낸 

프로그램들을 아이들이 재밌게, 열심히 이행해준 것에 대하여 가장 감사하다. 캠프 진행 중 

힘들었던 일들 모두 아이들이 예쁘다는 것 하나로 잊을 수 있었고, 팀원들 또한 모든 일에 

함께 머리 맞대고 열심히 임해주어서 감사하다. 방학동안 이번 이화봉사단 덕분에 많은 것

을 느끼고 얻어가는 기회가 된 것 같다.

송*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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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처음 멘티들을 만났을 때는 멘티들이 생각보다 어려 우리 프로그램을 즐겁게 참여할 수 있

는 지 걱정이 많이 되었다. 활동을 하면 할수록 이 생각은 단지 나의 우려로만 그쳤다. 다양

한 프로그램을 하면 할수록 아이들이 즐거워하며 높은 참여율을 보여주었고, 앞으로의 프로

그램을 기대하는 멘티들의 모습을 보며 뿌듯함을 느낄 수 있었다. 조금의 난이도 조정은 있

었지만 계획했던 프로그램들을 모두 성공리에 끝낼 수 있어 마지막 날엔 뿌듯하면서도 더 

많은, 즐거운 프로그램을 해주지 못한 것같아 아쉬웠다. 긴 듯 하면서도 짧은 일주일동안 멘

티들과 함께 지내고 프로그램 등을 교육하면서 아이들로부터 많은 것을 배웠다. 또한 이들

의 따뜻하고 순수한 마음에 감동했고 밝고 활기찬 에너지를 얻을 수 있었다. 다만 조금 아

쉬웠던 부분은 멘토와 센터사이의 의사소통이 잘 안 이루어졌다는 점이다. 의사소통이 좀 

더 잘 이루어졌다면 멘티들을 위해 더욱 좋은 프로그램들을 좀 더 할 수 있었을텐데라는 아

쉬운 점이 남았던 활동이었다. 

김*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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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까지 총 4번의 교육봉사를 했고, 많은 학생들을 만났다. 처음 아이들을 만날 때의 어색

함과 헤어질 때의 아쉬움은 익숙해지기 보다 더 커진 것 같다. 우리 팀원들의 개성이 모두 

다르듯, 아이들 한명 한명이 전부 특별했기에 금방 잊혀 지지 않는다. 모든 활동에 적극적으

로 임해준 아이들, 정말 이화 봉사단의 완성은 아이들이 하는 것 같다. 그래서 항상 캠프가 

끝나면 더 잘해주고, 같이 많이 함께 할 껄 아쉬운 마음이 크다. 특히나 많은 활동들이 함께 

만들고, 꾸미는 것이 많다보니 아이들과 더 가까워질 수 있었고, 정도 많이 들었다. 이렇게 

나에게 좋은 추억을 만들어준 만큼 아이들에게도 이번 여름방학은 특별했으면 좋겠다.

 그리고 우리를 믿고, 우리가 계획한 프로그램을 재밌게 잘 따라준 아이들에게 고마운 마음

이 크다. 학생들에게 좋은 프로그램을 주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지만 부족할 수밖에 없었던 

프로그램들을 열심히 함께 해주는 모습이 너무 예뻤다.

 헤어질 때 아이들이 헤어지기 싫다며 우는 모습을 보며 코끝이 찡해졌었다. 짧은 시간이었

지만 많이 정이 들었고 아이들에게 좀 더 잘해줄걸 아라는 아쉬움이 많이 남았었다. 통제를 

위해 혼냈던 것이 혹시나 상처는 되지 않았을까 후회도 되고, 더 잘해주지 못한 점이 너무 

아쉬워서 왜 그랬을까 생각을 많이 했다. 혹시 다음 기회가 된다면 똑같은 아이들과 또 한 

번 더 추억을 만들고 싶다. 

김*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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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난 겨울에 이어 이번에도 좋은 기회로 장학재단 봉사 활동에 참여하게 되었다. 저번에는 

고등학교로 갔는데 이번에는 지역아동센터로 가게 되어 그 의미가 사뭇 달랐다. 저번 활동

을 바탕 삼아 보완할 점을 고려하여 활동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어 좋았다. 또한 이번에 단

장을 맡게 되어 부담감이 컸는데 다행히도 팀원들의 케미가 잘 맞아서 수월하게 활동할 수 

있었다, 멘티 아이들 또한 너무나도 명랑하고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너도나도 헤

어질 때 아쉬움에 눈물이 앞을 가렸다, 이렇게 소중한 추억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모

든 분께 감사하며 앞으로도 더불어 사는 삶을 살기 위해 전진할 것을 다짐하였다.

김*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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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등학교로 이화 봉사단을 갔었지만, 어린 아이들을 많이 마주하는 일이라 처음에는 무척 

떨렸다. 아이들의 주의를 한 번에 집중시키는 일이 좀 어려웠고 지쳤지만, 그만큼 아이들에

게 너무 정들었다. 아이들 한 명 한 명 모두가 다 이뻤고 비록 5일이라는 시간이지만 너무 

많이 정들어서 헤어질 때 힘들었다. 아이들도 우리의 프로그램을 잘 따라와 주었고, 아이들

이 우리에게 준 사랑은 정말 잊지 못할 추억으로 남을 것 같다. 기회가 된다면 아이들에게 

선물과 함께 다시 방문해서 좋은 시간을 또 마련하고 싶다. 좋은 기회를 마련해 준 이화봉

사단, 장학 재단에게 너무너무 감사하다.

권*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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